
축 사

　모든 존재가 상호 연관된 속에서 나와 남이 둘이 아닌 하나이며 모든 
이가 행복해야 나 또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뜻을 담아 어르신
들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가는 서울노인복지센터가 제5회 서울노
인영화제를 개최하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서울노인영화제는 어르신들의 문화생활에 도움이 되고, 우리
사회가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축제의 장이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5회를 맞이하게 된 것은 그동안의 노력이 잘 이어져 
온 성과라고 여겨지며, 그동안의 노력으로 더욱 풍성하고 알찬 영화제
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서울노인영화제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넓고 열린 마당
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찰의 문이 항상 열려있어 넓은 마당을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듯이 서울노인영화제도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 있
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서울노인영화제가 어르신들의 문화생활의 향상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어르신들과 소통하고 공경하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발
원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영화를 매개로 더 많이 함께할 수 있는 
영화제를 만들기 가기를 바라며, 이 자리를 위해 진력하신 서울노인복
지센터의 모든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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